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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bu-sangtong-koange(職빠相通關係) can 밟 studied how it is applied in the clinic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of Kehabchu(開聞樞) in the aspect of Meridian 

Samum-s없nyang(三陰三陽)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of Oheng(五行) in the 

organs themselves in view of Jangsanghak(職象學).

He없t belongs to Su-soum(手少陰), It governs Sinmyoung(神明), Gallbladder belongs to 

Jok-soyang(足少陽). It governs the Kyo띠dan(決斷). Soum(少陰) functions as a Chu(樞) in Um 

(陰) to communicate with Soyang(少陽) which is a Chu(樞) in Yang(陽)‘ Heaπ is Wha(火) and 

gallbladder is Mok(木), therefore they communicate each other. Ondamtang(溫觸陽) can 뾰 used 

by the theory of Sangtong(相通) that when there is Simbyoung-jongchung(ι病빠매), it can 양 

cured by the means of Ondam(溫爛) because both he따t and gallbladder hate empty. 매so, 

Yanghyoulchoungsimtang(養血淸心淑) is applicable to gallblader disease, jeonkwang(縮狂) because 

it is effective in Bosim(補心).

key words : Jangbu-sangtong-koange(熾뼈相通關係), Kehabchu(開聞樞), Samum-samyang 

(三陰三陽), Jangsanghak(職象學)

I . 序 論

g훌R빠相通關係는 r醫學入門』과 T東醫寶鍵」에 

「五熾穿擊論」 이 라 하여 기숨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李正來의 醫易同源I)에 각 職뼈의 五行속 

성과 易의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양방의 질병치료에 l훌뼈相通 

關係를 용용하는 시도도 보고2)되고 있다 또한 

1) 李1E來. 훌훌易同源 上下, 동양학술웬, 1993 

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7-2 

형상의학회애서는 지산도표가 8홉뼈相通關係룹 근 

거로 하여 인체뜰 그린 그림3)이라 하였다. 

필자가 이러한 職船相通關係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f素問 • 血氣形志篇」4)과 T靈樞 • 

本輸篇.15)에 근거하는 表養관계에 더하여 장부관 

계이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治法이 함께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表養관계와 !훌剛相通關係릎 비교해보면 表寶관 

계는 )ff과 觸, 心과 小陽, 牌와 뽑, 뼈와 大陽, 賢

과 勝Ill\;, 心包와 三佳의 판계고 表養관계의 특정 

은 五械六船의 표行의 속성이 동일하고 經絡의 

三陰三陽의 속성으로는 表養가 일치한다. 반면 職

服相通關係는 心과 觸, )ff과 大陽, 牌와 小陽, 뼈 

와 勝Ill\;, 賢과 三魚, 몹와 命門이 서로 相通하는 

관계다. 이는 각 韓과 뼈가 經絡의 三陰三陽의 속 

성상으로 볼 때는 開聞樞의 작용이 동일하며 本

廠船의 五行의 속성상으로는 相生이나 相成의 관 

계라는 특징이 있다. 

인 체에서 볼 때 表養판계는 공간적으로 인체의 

전면, 측띤, 후변의 측정 부위룹 공유하떤서 겉과 

속이 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6>, 開聞樞관계는 

2) 將빽, i짧談李{야的‘職8빠相通論’, 遭寧中醫雜誌 第5期,
1990. pl, 2 

3) 이용태‘ 職服相通과 호山圓表의 理解, 大韓形象뽑學 
會誌 4권, 2003. pl83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冊究院 出版部,
1981. p95. “ • 足太陽與少陰扁表養 少陽與廠陰篇

表훌 陽明與太陰篇表養 是寫足陰陽也 手太陽與少陰

없表훌훌 少陽與心主扁表짧 陽明與太陰뭘表훌 是篇手
之陰陽也---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뽑學jiff究院 出版部,

1985. p22. ” , 뼈合大陽 大陽者 傳道之服 'C"읍小 
陽 小陽者 受盛之服 llf合뼈 뼈者 中正之服 牌合몹 

몹者五혔之뼈 뽑合勝)j)\'; g뽕)j)\';者i車波之뼈也 … 
6) 林鎭錫,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聞樞, 大韓原典
뽑史學會옮、 11권, 1998. p26 “ 「陰陽離合論」 의 
三陰三陽은 인처l를 前後, 表憂, 뼈lj面으로 나누어 배 
분한 개념이다 .,. 중략 … 體幹에서 三陰三陽을 表
훌로 배속한 결과 三陽은 모두 표면이고, 프陰은 모 

두 몸 속이다. 그리고 겉부분인 三陽에서 陽明, 太
陽, 少陽은 각각 前面 後面 뻐j面이며 속 부분인 
三陰에서 太陰 少陰, 廠陰은 각각 前面. 後面, 中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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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과 陽 각각 氣의 出과 入 그리고 出入의 조절 

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기능활동과 陰陽 氣의 

上下 升降 및 조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表養관계는 공 

간적으로 인체의 특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表와 養가 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相通관계는 開園樞에 따른 氣機

의 변화라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氣機의 변화는 升降出入을 위주로 하는데 

觸뼈相通關係에서 手經와 足經은 인체의 上下로 

氣의 升降의 통로가 되며 開聞樞는 氣의 出入의 

기전이 된다. 그러므로 氣機의 升降出入이 上下를 

통로로 陰氣와 陽氣가 각각 出과 入 및 出入의 

조설이라는 同-한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開聞樞가 相通關係에 갖는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相通하는 각 職冊들의 生理, 病理는 職象

學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五行의 相生과 相成

의 관계로서 드라 1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五藏

穿醫論」 의 !滅뻐相通關係의 의의는 治法이 나와 

있다는데 있으며 이는 실제 임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r醫學入門」에 언급된 부 

분을 중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7), 職冊相通關係

에 있어서 經絡의 三陰三陽 측면에서 開聞樞의 

속성과 藏船 자체의 五行 속성에 의한 관계와 熾

象學적인 이해를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되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 本 論

1. h;職깡盤쇄의 Vlll”i;! 
「五職穿擊論」 은 r醫學入門」 「職船條分」 말미 

에 보이며 r東醫寶錯J 「緣船篇」 에도 인용되어 

부분이다” 라 하였다, 

7) 「東醫寶짧은 「뽑學入門-을 인용하였으며 첨삭된 
부분틀이 있기 때문이며 본론에서 자세히 쌀펴보기 
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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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r東醫寶鍵」에는 T醫學入門』의 내용 

에 비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 비교해 보면 다 

음과같다. 

『醫學入門』의 원문 

五械穿擊論日

心與敵臨 ,u病따↑'P 宜溫觸篇主 體病戰傑顧狂

宜補·心寫主

/ff與大陽相通 /ff病宜統通大陽 大陽病宜平/ff經

寫主

牌與小陽相通 牌病宜鴻小陽火 小陽病宜潤牌土

寫主

R벼與勝Jl)\;相通 B힘病宜淸利勝跳水 後用分利淸獨

勝Jli't病宜淸師氣薦王 象用ltt法

賢與三뚫相通 賢病宜調和三뚫 三魚病宜補賢篇

主

뿜與命門相通運滅 몹虛宜大補右賢 

此좌-·之妙也8) 

『東醫寶鍵』의 원문 

職服相關 內經日 五職주平 六服閔塞之所生也

표職穿醫論 日

心與觸相通 {;病↑f빼 宜溫觸寫主 觸病戰標輝狂

효補J心寫主 

8) 李뺑, 編註뽑學入門, 大成文化社 .흰校本1 1990‘ 
p369, 370. 五職穿餐論에는 퍼과 뼈은 서로 遍하 
기 때문에 ,c,.病으로 가슴이 두근거렬 때에는 빼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篇主로 해야 한다 觸病으로 몽 
을 몹시 옐거냐 觸狂뾰이 생겼을 때에는 心을 補하 
는 것을 篇主로 해야 한다 IJf과 大陽은 서로 通하 
기 때문에 Jlf病에는 大陽을 統通셔켜야 하고 大陽病
에는 Jlf經을 고르게 하는 것을 없主로 해야 한다‘ 
牌와 小陽은 서로 通하기 때문에 牌病에는 小陽영 
火를 滾해야 하며 시、陽病에는 牌土를 潤하게 하는 
것을 없主로 해야한다. 뼈와 路빠온 서로 通하기 때 
운에 뼈病에는 勝!lit의 水氣를 辦lj하게 하는 것을 

篇초로 하고 후어| 淸獨을 나누어 나가게 하며 體빠 
病에는 뼈氣를 浦송}는 것을 없主로 하고 많훈을 秉
해야 한다 賢과 三魚는 서로 通하기 때문에 賢病에 
는 三黨를 調和시켜야 하고 三鷹病에는 뽑을 補하는 
것을 篇主로 해야한다 몹와 命門은 서로 律波이 通
하기 때문에 뽑虛에는 右賢을 大補해야한다‘ 。l것은 
하나의 원칙에 부함시켜 치료효}는 妙한 방법이다.”고 
씌어 었다, 

熾R빠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ff與大陽相通 /ff病宜趙通大陽 大陽病宜平/ff經

篇主

牌與小陽相通 牌病宜滾小陽火 小陽病宜潤牌土

寫主

뼈與勝Jl)'t相通 뼈病宜淸利勝麻水 勝Jli't病宜淸/lifi

氣寫主

賢與三魚相通 賢病宜調和三魚 三魚病宜補賢篇

主

此合一之妙也9)

『東醫寶鎭』에는 “內經日 五職不ZJi 六服閒塞之

所生也”라는 부분이 앞에 더 있으며 藏略相通關

係에서는 『醫學入門』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두 

군데 빠진 부분들이 있다. 첫 번쩨는 麻와 勝跳의 

관계에서 “뼈與廳跳相通 師病宜淸~IJ勝脫水 勝Jli't

病宜淸뼈氣寫主”라 하여 R벼病에서 “後用分利淸獨”

부분과 勝뼈病에서 “暴用맘崔”이 빠져있다. 두 번 

째는 몹와 命門의 관계 전부분이 빠져있다 

「東醫寶織의 원문 앞부분에 『黃帝內經』의 “五

鷹不平 六뼈閒塞之所生也”라는 문장을 인용한 까 

닭은 職網相通關係에서 五鐵의 병리적 상황들이 

六뼈가 소통이 안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각 五職病에 

해당 六服의 閒塞과 驚품를 해소함으로써 치료할 

수 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진 부분들 중에 폐i病과 勝脫病에서 後用分利

淸獨과 蘇fflP±法은 淸tlJ願Jli't水와 淸R퍼氣薦±이라 

는 주치료법에 속하는 보조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빠진다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뽑와 命門의 관계는 일단 心包를 命門과 동 

일하게 보지 않는다면 논의가 될 수 없는 문제이 

기 때문에 JO) 빠진 것으로 보인다. 

9) 許浚, 東醫寶銀 內景篇, 大成文ft社. 1990. p330 
10) 이에 관해서는 이용태의 r鐵뼈相通과 효山圖表의 

理解」(大韓形象훨學會誌 4권, 2003. pl81. 182)에 
서는 ”장부 상통에 대하여 T醫學入門」에서는 육장육 
부설에 근거하여 심-담, 간-대장1 비-소장, 폐-방광, 
신-삼초, 위-영문 상통을 언급하였으나f r東뽑寶鍵 
에서는 위-명운 상통애 대한 내용을 없애고 오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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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의 李lE來는 醫易同源이라는 저서 

에서 오행과 역으로써 r뽑學入門」 「五熾穿擊論」

의 l훌R빠相通빼係플 설명하여 밝혀놓았고 이것은 

본론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현대 중국에서는 T뽑學入門」 「五職穿훌論」 의 

熾剛相通關係의 웅용으로 觸훌病과 冠{;病이 동 

시에 있는 환자의 치험례뜰 보고!])하고 있다. 이 

환자는 뺨훌病의 증상이 발생할 때 冠G病의 증 

상이 심해지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觸道와 心職

의 신경이 척추부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며 한의학적으로는 뼈의 

相火가 心君火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 

다. 그리하여 변증에 따라 뼈病을 치료하면 觸病

뿐 아니라 冠꾀病의 증상도 소실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형상학회 12)에서는 지산도표를 職뼈相通關係를 

근거하여 인체플 그린 그립이라 하였으나 이론적 

근거로 歲氣용同과 十二地支의 方合과 三合에 의 

해 4등분하거나 手足陰陽 각각의 開閒樞의 묶음 

으로 4개 특성으로 나누었고, 이를 精氣神血을 대 

입하여 실제 임상애 웅용한다. 그러므로 水經과 

足經이 같은 開뼈樞의 속성을 지년 짝을 이루는 

屬服相通關係에 따른 장부의 관계나 治法과는 방 

향이 다르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과도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산도표 자체의 성립배경 

에 「五職穿覆論」 에 따른 職빠相通關係가 포함 

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I훼돼制에 관한 l洛家뺑.~l 

부성의 상통셀을 언급하였다 대신 명문을 성포로 
바꾸어 심포-위 상통에 관한 내용을 f東醫寶짧 「뼈 
門」 과 r東뽑寶앓. 「暑門」 에서 ’심포락이 위와 더불 
어 서로 응한다’고 하였고, r東뽑寶짧 「歸A門」 에 
서는 ‘자궁의 경액이 몹口에 연략되어있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육장육부설에 근거한 장부 상통을 설명 
하고 있고 아울러 심포는 곧 포와 같은 개념임을 제 

시하였다 ’‘라 하였다‘ 
11) 聊斯. J:t~홈 pl ‘ 2 
12) 이용태‘ 鷹빼相通과 효山圖表의 理解‘ 大韓形象醫
學會합、 4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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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뼈相通關係릎 설명하기 앞서서 開聞樞의 개 

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에T黃帝內經」 

이래로 諸家의 학설을 살피고 고찰하고자 한다)3) 

r黃帝內*ilL에는 開聞樞에 대해 r素問 • 陰陽離

合論」과 T靈樞 • 根結J어] 나타나 있다. 

T素問 • 陰陽離合論』에는 三陽14)에 대해서 

“聖A이 南쪽을 向해 서게 되면, 前面을 廣明

이라 하고 背後를 太衝이라 합니다. 太衝의 땅을 

少陰이라하고 少陰의 上을 太陽이라 합니다. 太陽

은 至陰에서 根起하고 命門에서 結하는데 陰中之

陽이라 합니다. 身半以t을 廣明이라하고 廣明의 

下를 太陰이라 하며 太陰의 前을 陽明이라 합니 

다. 陽明은 園兌에서 根起하는데 陰中之陽이라 합 

니다. 廠陰의 表를 少陽이라 하며 少陽은 觀陰에 

서 根起하는데 陰中之少陽이라고 합니다. 이러므 

로 三陽의 離合은 太陽은 開가 되고 陽明은 聞이 

되며 少陽은 樞가 됩니다.” 

라 하였고 三陰15)에 대해서는 

“外는 陽이 되고 內는 陰이 되니 中은 陰이 

됩니다. 太衝이 아래에 있는 것을 太陰이라 하는 

데, 太陰은 隱白에서 根起하고 陰中之像이라 합니 

다. 太陰의 後를 少陰이라 하는데 少陰은 i횡良에 

서 根起하며 陰中之少陰이라 합니다. 少陰의 前을 

廠陰이라 하는데 厭陰은 大敎에서 根起하며 陰之

13) 본 단락은 李容範의 r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 
한 鼎究ι(경희대학교대학원, 1996)에서 주로 발혜하 
고 수정하였으며 다른 내용들을 보충하여 고찰하였 
다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뽑學jiff究院 出版
部, 1981. p29. ” … 聖A南面而立 前日廣明 後日
太衝 太衝之地 名日少陰 少陰之上 名日太陽 太陽根
월於至陰 結於命門 名日陰中之陽 中身而上名日廣明
廣明之下名日太陰 太陰之前 名日陽明 陽明根起於때 
兌 名日陰中之陽 新陰之表 名日少陽 少陽根起於鏡陰
名日陰中之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없開 陽明篇
00 少陽篇樞 ---

15) 洪펴훌, t揚書. p29. “ --- 外者없陽 內者篇陰 然
則中없陰 其衝在下 名日太陰 太陰根起於隱白 名티陰 
中之陰 太陰之後 名日少陰 少陰根起於i혔果 名日|쏠中 
之少陰 少陰之前 名日廠陰 戰陰根起於大敎 陰之總陽
名티陰之總陰 是故三짧之離合렘 太陰馬開 廠陰薦閒
少陰薦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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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陽인데 陰之親陰이라 합니다. 이러하니 三陰의 

離合은 太陰이 開가 되고 廠陰은 聞이 되며 少陰

은樞가 됩니다” 

라 하여 三陰三陽의 位置와 開聞樞의 名稱에 

대하여 나타나었다 

r靈樞 *없휩』에는 三陽16) 어l 대해서 

“太陽은 至陰에 根하여 命門에 結하는데 命門

은 目입니다. 陽明은 屬兌애 根하여 觀大어l 結하 

는데 顆大는 짧耳입니다 少陽은 嚴陰에 根하여 

’짧觀에 結하는데 짧觸는 耳中입니다. 太陽은 開가 

되고 陽明은 聞이 되고 少陽은 樞가 됩니다. 그러 

므로 開가 折하면 肉節이 뺏하여 暴病o] 起하니, 

故로 暴病은 太陽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추足 

을 視할 것입니다. 漫이란 皮肉이 행縣하며 弱함 

입니다. 聞이 折하변 氣가 止息할 바가 없어서 擾

흉이 起하나, 故로 樓흉은 陽明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할 것입니다‘ 止息할 바가 없는 

것은 륨氣가 積留하여 $氣가 거기에 居함입니다. 

樞가 折하면 骨總하여 地에 安하치 못하니, 故로 
骨總는 少陽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

할 것업니다. 骨縣란 節이 鏡하여 收하지 못함이 

니, 이른바 骨總라 함은 搖하는 까닭이라 마땅히 

그 本을 第하여야 합마다.” 

라 하였고 三陰17)에 대해샤는 

“太陰은 隱白에 根하여 太會어l 結하고, 少陰은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뽑學?iff究院 出版
部, 1985. p50. “ --- 太陽根於之至陰 結於命門 命
門者 텀也 陽明銀於鷹兌 結於짧大 觀大者 銀耳也 少
陽根於嚴陰 結於ill!龍 짧龍者 耳中也 太蘭없開 陽明
篇障 少陽篇樞 故 開折 명nf처節iJf而暴病起용 故暴病
者 取之太陽 l懶餘不足 i얻者 皮肉~廳而§흉也 聞折
흉n氣無所止息而쩔흉起옷 故擾흉者 取之關明 視有餘
不足 無所止휩;홈 훌氣*홉留 3'll氣居之:t!L 樞折 명n骨짧 
而不安於地 故骨縣者 取之少陽 『&有餘不足 骨歸者
節짧而不收也 所謂骨M者 搖故也 當짧其本也 --- ” 

17) 洪元植, t獨書 p50. “ ‘·· 太짧良於隱白 結於太
會 少陰약良於浦흉 結於慶良 願陰根於大훌t 結於玉英
絡於뼈中 太陰篇開 廠陰篇聞 少뚫罵樞 故開折 빙l슐 
演無所輸 R홉洞 隔洞者 取之太陰 禮껴餘不足 故開折
者 氣不足而生病也 閒折 @n氣總而훌悲 悲者 取之新
陰 視有餘不足 樞折 빙JJJi有所結而不通 不通者 取之
少陰 視횡餘不足 有結者 皆取之不足 --- ” 

職R빠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j빼혔에 根하여 離렸에 結하고, 戰陰은 大敎에 根

하여 玉英에 結하고 順中에 絡합니다. 太陰이 開

가 되고 廠陰이 聞이 되고 少陰이 樞가 됩니다. 

그려므로 開가 折하면 負灌이 輸활 바가 없어 隔

洞하니, 隔洞하는 者는 太陰에서 이를 取하되 有

餘와 不足을 JiiJI.할 것입니다, 故로 開가 折한 者는 

氣가 不足하여 病이 生합니다. 빽이 折하면 氣가 

總하여 잘 悲하니, 悲하는 者는 願陰에서 이를 取

하되 有餘와 不足을 禮할 것입니다. 樞가 折하면 

服에 結한 바가 있어 不通하니, 不通하는 者는 少

陰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하여, 結이 

있는 者는 이를 모두 取합니다.” 

라 하여 開間樞의 病的狀況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야1서 開

를 關으로 기술하여 三陰, 三陽의 關聞樞를 각각 

內門과 外門으로 비유하여 門이 재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빗장(關)과 문짝(聞)과 지도리 

(樞)가 각각 맡은 바 일을 다 하여야 하듯이 A體

의 生命現Jll\도 三陰과 三陽이 각각 맡은 바 일을 

다하여야 제대로 발현한다고 생각하였다_18) 

馬蘇는 “樞가 아니면 설 바가 없고 閒이 아니 

면 들어올 바가 없고, 開가 아니면 나갈 바가 없 

다”고 하여 開聞의 意味를 出入으로 보았다,19) 

5흉景f흠은 開聞樞가 表와 훌 및 表憂之間에 각 

각 위치하여 出과 入 및 出入의 조절이라고 보았 

다. 특히 三陽에서는 “太陽을 開라 함은 陽氣가 

밖으로 짧散함을 말하는 것이니, 三陽 중의 表가 

되며, 陽明을 聞이라 함은 陽氣가 안으로 축적되 

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三陽의 表가 되며, 少陽

을 樞라 함은 陽氣가 表養의 사이어l 있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 마지 樞機와 같은 

역할을 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開’를 그 

대로 ‘열다’의 의미로 풀고 이뜰 陽氣의 發散과 

i替藏의 생리적 활동으로 설명하였다20) 

i王機는 張景폼과 같이 開聞樞가 表養와 表養之

18) 李容範1 t獨書 p469 
19) 李容範F J::J옵書‘ p478 
20) 李容範, 土揚書.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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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애 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張志總은 開主外出

聞主內入 樞主外內之間이라 하여 出과 入과 出入

의 조절로 섣명하였다 그리고 吳昆은 眼景옮의 

설을 한층 발전시켜 三陰의 생리작용을 開聞樞로 

섣멍하였다. 즉 三陽에서는 太陽이 陽氣의 발산을 

주관하여 開기 되고 陽明은 陽氣의 i쩔藏플 주관 

하여 閒이 되며, 少陽은 그 가운데애서 變化플 조 

절하는 역 할을 하게 되어 樞가 되며, 三陰에서는 

太陰이 陰氣블 흘트려 開가 되고, 廠陰은 없어지 

려는 陰을 받아둡여 聞이 되고, 少陰은 精氣와 神

氣룹 주관하여 그 太陰과 廠陰의 작용을 조절하 

므로 樞가 된다고 보았다,211 

楊力22)잉)은 開는 기의 운행, 聞은 기의 내장, 

樞는 기의 조절작용으로 보았다 太陽은 三陽의 

表플 주관하여 체표의 氣化플 주재하며, 陽明은 

三陽의 寶이고 陽氣의 內藏을 주관하여 모든 기 

델 化生시키는 근원으로 보았으며, 少陽은 表養

사이에서 內外로 陽氣의 盛哀를 조절하고 表養의 

기에 대한 지도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太陰은 三陰의 表가 되어 기혈의 유주와 

진액의 포산윤 딩딩하며, 廠陰은 陰의 짧로 手廠

陰心包는 신명을 수호하고 足廠陰府은 혼을 내장 

하고 혈액의 저장을 주관하며, 少陰에 대해서는 

手少陰心은 혈맥의 外達을 주관하고, 足少陰賢은 

律波의 운행을 주관하고 여러 경맥을 소동시키기 

때문에 少陰은 心賢, 水火, 上下가 서로 교체하는 

지도리가 되어 조절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고찰하여 보면 開聞樞는 陰과 陽 각각 

氣의 出과 入 그러고 出入의 조절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機能活動을 주로 하며 職뼈와 연계하여 

볼 때는 陰陽 氣의 上下 升降 및 조절이라는 측 

변에서의 기능활동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心과 ll업의 I쐐係 

21) 李容範, t揚書‘ p479, 480 

22) 玉到勳,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p44. 45 

23) 楊力‘ 中훨運氣學, 法仁文化社, 2000. pl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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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開聞樞에서 心과 觸

心은 手少陰에 속하고 觸은 足少陽에 속하여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 

능을 하여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T素問 • 靈蘭秘典論J2~)애는 “心者 君主之官 神

明出馬”이라 하였고 T靈樞 • 뻐客篇」25)에는 “心者

五磁六服之大主 精神之所舍也”라 하여 心主神明

하고 이는 사상, 감정 등의 정신활동으로 나타난 

다. 또 r素問 • 五職生成篇」2!i)에서 “諸血者 皆屬於

心”이라 하였고 r素問 • 쩔論」27)에서는 “心主身之

血服”이라 하여 心主血服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心은 神明과 陰인 血服을 주관하여 인체의 전 

체적인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28) 少陰의 

樞의 기능과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T素問 • 靈蘭秘典論J때)에 “觸者 中正之官 決斷

出휠”라 하여 觸主決斷한다 하였고 이는 精神에 

刺軟을 주는 不良한 요소들을 방어 또는 제거하 

여 氣血의 정상적인 운행을 維持함으로써 鐵器間

의 相互協調關係를 확보케 하는 작용을 한다,30) 

이러한 觸의 判斷하고 決斷하는 기능은 表養간의 

기를 조절하는 少陽의 樞기능과 通하는 바가 있 

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T醫學入門』 「藏冊總論」 31132)에서는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뽑學~究院 出版
部, 1981 ‘ p34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究院 出版
部, 1985. p299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究院 出版

部, 1981. p39 
27) 洪元植, 上揚書. pl66 
28) 朴贊國, 緣象學, 成輔社, 1992. pl67 
29) 洪元植, 上獨書 p34 
30) 漢뽑學大解典編幕委員會. 漢醫學大蘇典〔基鍵理論

編〕, 東洋醫學冊究院出版部, 1989. p3 23 
31) 李빠‘ 國譯編註뽑學入門, 南山堂 影印本‘ 1984 

p413의 해석에 따랐다 

32) 李빠, 編註醫學入門, 大成文化U社 .언校本, 1990 
p325. 326. “ ., 經日凡十-職 皆取結於觸 蓋風寒

在下 操熱在t i행氣居中 火獨遊行其間 以主榮衛而不
息 火哀則馬寒i행 火盛則薦操熱 故티中正之官 決剛出
풀 --- 중략 … 而況於A乎 A之所以靈於物者 心乎
神乎 至尊至貴至淸至i爭 其十二官之主乎 故티心靜fflj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내경에 오장육부의 십일장은 다 작용의 결정 

을 담에서 취한다 하였으니 대저 (간신의 기와 

같은) 풍한은 음성이므로 하부에 있게 되고 (심폐 

의 기와 같은) 조열은 양성이므로 상부에 있게 

되고 (비의 기와 같은) 습기는 (음양을 갖춘 성질 

로) 중앙에 있으나 (담, 삼초, 포락, 명문의 기와 

같은) 상화만은 홀로 위 五氣의 사이를 유행하여 

영위작용을 주관하여 휴식함이 없는 것이니 결과 

이 화가 쇠하면 한습증이 생기게 되고 이 화가 

성하면 조열증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담을 중 

정의 관이니 결단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한 것이 

다. --- 중략 -- 사람에 있어서 (담을 중심한 상화 

의 작용이) 이보다 더 미묘하지 않다고 할 수 있 

겠는가! 사람이 다른 만물보다 영민한 까닭은 심 

이 있고 신이 있는 때문이다. 이것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깨끗한 것이 

니 심은 그 십이장부인 십이관의 주력이 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심이 안정하변 만병이 없어지고 

심이 동요하면 만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는 

까닭이 이 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觸의 相

火에 의한 決斷작용과 心의 神明의 관계플 밝혀 

心觸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다. 

(2) 五行에서 心과 觸3)

心은 火에 속하고 觸은 木에 속하니 木이 火를 

生하는 母子關係가 되는 것이다. 木이 火를 生하 

는 기전이 弱해지면 火도 또한 弱해지며, 觸氣가 

弱해져 中正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心氣도 따라 
서 쇠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病의 'hl까l에는 

溫觸을 篇主로 한다고 하였다 

戰傑과 癡狂은 心의 神明이 착란하여 나타나는 

病으로 이것은 心火를 生하는 觸木에서부터 그 기 

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觸病이라고 한 것이다. 觸

萬病息心動則萬病生”
33) 본 단락은 李正來의 r흉흉易同源 上,(동양학숭원. 

1993)에서 주로 발궤하고 수정하였으며, 다른 내용 
플을보충하였다. 

R옳JIJlf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木이 항진하여 성하변 火氣가 성하여 心陰인 血이 

부족하여진다‘ 觸木이 沈游하여 부족해지면 火氣가 

약하여져서 氣도 펴帶하여 生血하지 옷하며34), 觸

氣가 쇠약하여 決斷작용이 약해지면 情志의 훌쫓뿜로 

氣가 數結하게 된다. 그러므로 心을 補하는 것은 火

를 淸하고 陰을 滋潤하여 心血을 補하거나 氣플 북 

돋아 生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 'Ll病
만약 神明에 속하는 情志가 數結되어 氣가 響

需되어 이로 인해 짧이 생겨 觸의 기능을 저해하 

면 觸虛해지고 이를 흔히 心觸虛法이라 한다. 이 

는 溫觸場으로 치료하고 『東醫寶鐵 「內景篇」 夢

門, 虛煩不顧5)에 잘 나타난다. 

“溫觸擾은 心과 觸이 허약하여 걸핏하면 잘 놀 

라고 꿈자리가 사나우며 虛煩이 생겨서 잠을 자 

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반하, 진피, 백복령, 지 

실 각각 Sg, 청죽여 4g, 감초 2g씩 위의 약틀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 대추 2알과 함께 

물에 탈여 먹는다.”라 하여 얹과 氣i帶를 치료하여 

魔뿜된 觸木의 기능을 회복시켜 'Ll病 ↑|따,,을 치 

료할수있다 

@觸病

一例로 『東醫寶錯』 「內景篇」 神門, 顧狂36)에 

보면 養血淸心傷은 정신을 과도하게 써서 된 廠

狂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양혈청심당은 당귀, 생 

지황 각각 6g, 인삼, 백출, 복신, 강제원지, 산조 

인, 천궁 각각 4g, 감초 2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라 하여 R홈氣의 

34) 李正來, t揚훔 p485 
35) 許浚, _H흉書 p246“溫뼈陽 治心뼈虛法 觸事易
驚 夢條不뺨 虛煩 不得睡 半夏 陳皮 白俠깎 *只實 各
二錢 뿜竹fii一錢 it草五分 右뻐j作-貼 훌五片 훔二 
板 水뺀服 驚↑험[빼失志不條 皆是級뱉i7C心 효理%§氣 
此藥主之”

36) 許浚, 上觸書 pl91 “養血淸心複 當歸 生地黃 各
-錢半 A參 白끼t 探神 遠志훌製 敢훔{二% Jll혐 各
-錢 it草五分 右페作一貼水前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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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弱으로 情志、의 뽕?帶로 氣가 覆結하게 된 것은 

夜神, 遠志로 뽕뿜된 것을 풀고, 觸木이 침체하여 

火氣가 약하여져서 氣도 침체하여 生血하지 못하 

는 것은 A흉, 白지t, #草로 기룹 북동아 生血할 

수 었게 하여 當歸, 生地黃으로 心血을 補하는 것 

을 알 수 았다. 그러므로 @홈病 縮狂에 補心하는 

한 방뱀을 알 수 있다. 

4. fff과 太씨의 사Hill關係 

(1) 開聞樞에서 !Jf과 大陽

r素問 • 陰陽離合論J37’에서는 太陽鳥開 購明鳥

聞 少陽짧樞 太陰짧開 廠陰罵聞 少陰鳥樞라 하였 

다. 府은 足廠陰에 속하고 大騙은 手陽明어l 속하 

여 廠陰은 陰에서의 聞과 陽明은 陽에서의 聞의 

작용을 한다. 

!Jf은 足廠陰, 大陽은 手陽明에 속하며 !Jf은 陰

中之陽으로 下集에 居하며 大錫 또한 下魚애 居

한다. 맑은 減뺑JS’과 藏血39)을 主하니 陰이 내부 

로 웅축되었다가 그 용축된 힘에 의해 陽으로 발 

휘하는 象아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한 藏血

의 작용은 廠陰의 빽기능에 응한다 할 수 있다 

또한 f素問 • 靈蘭秘典論~4이에서 “大陽者 傳導

之官 경월化出붉”이라 하였고 朴贊國41J은 “‘變化’는 

음식불의 짜꺼기 즉, 橋뼈이 便이 되는 과정이다. 

大陽은 위로 小陽에 연결되어, 小陽이 i좁獨을 分

}JI]한 후, 남은 음식불의 찌껴기와 수액을 I뼈門을 

풍해 받아들인다. 大陽은 이 것을 받아들인 후 여 

분의 水滾을 흡수해서 便을 만들어 大題의 말단 

으로 보낸다, 항문을 통해서 便을 체외로 매셜하 

37) 洪元植, J:Jil'i書. p29 
38) 朱판演의 格致餘論 觸有餘陰不足論에 .主閒藏者 뽑 
也 司統뼈者 府也‘1라 하여 따主統t世어1 대한 논술。l 
나타난다. 없는 統通이며 뼈은 發뺀‘ 升짧의 뜻이다 

39) 朴贊國, 土獨훔. pl85에 “llf藏血 •C깎之 A動則血
運子諸經 A靜則血짧予llf輪 何者 llf主血海故也‘라 
하였다. 

40} 洪元植‘ 上根書 p34 
41) 朴贊國‘ 上揚寶, pl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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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 大陽의 기본기능얀 ‘傳化觸빼’이마”라 

하였다. 이에 여분의 水港을 흡수하여 陰血로 변 

화하는 것은 陽明약 園기능에 응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딴病에 大陽을 統通시켜 大陽의 園기 

능을 회복하여 )ff의 藏血기능을 회복시키고 또한 

府의 統i世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맑의 藏血기 

능도 원활하여짐을 알 수 있다, 

(2) 五行에서 府과 大陽42)

)ff은 木에 해당하고 大陽은 金에 해당하며 木

은 春升之氣를 행하고 金은 秋爆之氣를 행한다. 

이 春升之氣가 夏火를 生하고 夏火가 秋爆로 나 

아가는 것이며, 다시 秋媒의 氣7} 淸輔의 金으로 

化하여 水플 生하고 水가 木을 生하여 그 根을 

滋潤케 하는 것이다떠) 

그러므로 府木은 火를 生하고 이 木火의 發散

기능은 朋i에 가서 衛氣.로 行하며 ~降 기운으로 

이루어지고 大陽에 가서는 溫操의 氣로써 수분을 

수렴하게 하는 것이대41. 또한 이 師, 大陽이 收

敬, 下降機能으로 水를 生하는 것은 府으로 가서 

滋潤을 하여 血을 충당케 하는 것이다 때운에 木

火의 發散가능은 金에 가서 衛氣와 收隆으로 냐 

타나고 金水의 JJX飯, 下降기능은 木에 가서 生氣

와 藏血기능을 이룩하는 것이다.꾀 

인체는 항상 水와 火가 調和되고 金과 木아 相

成이 되며 土는 中和를 하여 不寒不熱하며 爆와 

潤이 太過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調和

된 가능에서는 땀木은 *를 生하면서도 太過하지 

42) 본 단락은 李正來의 r醫易同源 上,,(동양학술원, 
1993)에서 주로 발훼하고 수정하였으며, 다른 내용 
을을보충하였다 

43) 李正來, 上揚書 p487 
44) 12따함 중에 正月에는 泰환가 해당되어 陽이 아래 
에 3개 陰。l 위에 3개가 있마 9월에 해당하는 fl] 
축f는 하나의 陽이 우l에 있고 다섯 陰이 밑에 있다 
四時로 取象한다면 봄에 三陽의 陽氣가 發散되어 가 
을에 -陽의 뼈의 衛氣로 行하며 JtJi:降 가운으로 。l
루어자며 大陽얘 가서는 溫操의 氣로써 水滾을 j않 
~하게 한다 할 수 었는 것。l다‘ 

45) 李正來. t橋書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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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되어 抗빠기능을 발휘하고 大陽은 操化하면 

서도 收降작용으로 傳道기능을 발휘하며 水뜰 生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調和의 기능은 곧 

木은 火를 生하여 金의 沈降을 억제하면서도 土

플 生하여 轉生케 하고 金은 木의 發散을 억제하 

변서도 水를 生하여 木을 轉生케 하는 그 相없關 

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46) 

(3) 임상적 의의 

@府病

『東醫寶鍵』 「內景篇」 !ffB훌門47)에 보면 8꾸實에 

鴻좁九과 洗)ff散을 쓰고 『東醫寶鐵 「雜病篇」 火

門48)에는 )ff熱에 架胡欲子를 쓴다고 하였다. 

鴻좁九은 “府이 실한 것을 치료한다. 당귀, 용 

담초, 천궁, 치자, 대황, 강활, 방풍 각각 등분하여 

가루를 내서 꿀에 반죽하여 검실만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竹葉 달인 물과 더운 사탕 

물을 섞은 데 풀어먹는다. 일명 i京)ff九이라고도 

한다.”라 하였고, 

洗府散은 “府이 실한 것을 치료한다. 강활, 당 

귀, 박하, 방풍, 대황, 천궁, 치자, 감초 각각 4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물에 달여 먹는다. 용담초 4g 

을 넣어서 쓰면 더 좋다.”라 하였으며, 

架胡欲子는 “府熱을 치료한다. 시호, 황금, 인 

삼, 당귀, 적작약, 대황, 감초 각각 4g씩 위의 약 

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과 함께 물에 

넣고 달여 먹는다.”라 하였다. 

金完熙애)는 ”府火가 內結되어 大便秘結이 나타 

46) 李표來, 上揚書‘ p488 
47) 許浚, t揚書 p338. “演좁九 治府實 當歸 草龍뼈 
川혐 樞子 大黃썼 경§活 防風 各等分 右篇末 짧九 삿 
實* 每-j[, 竹葉場同妙橋溫水 化下 -名 i)J\Jlf九”,
”洗府散 治llf實 充活 當歸 힌흉倚 防風 大黃 川뽕 樞

子~Ji it草꼈 各一錢 右벤j 水前服 加草龍뼈 一짧尤 
妙”

48) 許浚, 東醫寶짧 雜病篇 卷之-∼四, 大成文化ii±.

1990. p389. ”榮胡軟子 治府熱 뽕胡 黃혹 A흉 當
짧 쳐R혐藥 大黃 it草 各-戰 右페作-貼 入훌三片 
水前服之”

49) 金完熙, 한의학원론, 成輔社, 1990. p310 

’훌뼈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나변 通下法을 배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府火

上찢에 龍觸i寫)ff陽加大黃으로 치료50)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府實에 쓰는 鴻黃}L과 洗)ff散에 大黃이 

들어간 것이나 府熱에 쓰는 架胡欲子에 大黃이 

들어간 것도 大陽을 統通시쳐 府病을 치료하는 

원리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大陽病

『東醫寶鍵』 「內景篇」 大便門51)52)에 보변 

“久빠과 洞빠은 )ff經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府

이 牌를 억눌러서 생긴 것이다 이것을 陽싸이라 

고도 한다. 빠이라는 것은 陽 속에 물이 몰려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大陽의 傳導기능은 氣機의 升降出入의 측면에 

서는 牌몹의 升淸降i뽑아 大陽의 降獨53)로 연결된 

다 그러므로 久뺀과 洞빠을 치료하기 위해서 平

府하여 牌土의 運化를 회복시켜 升淸함으로써 大

陽의 降獨기능을 회복시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府木의 太過함을 조절하여 大陽의 傳導之官

으로써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府의 統뺀하는 升發엄)기능이 太過하여 

犯뽑하면 몹의 降獨작용이 저해되고 府火가 太過

하면 몹의 降獨을 받는 大陽에 미쳐 便秘를 유발 

한다. 그러므로 平府火함으로써 便秘를 치료할 수 

있음을 알수 있다, 

5. 牌와 小)]1j의 關係

(1) 開聞樞에서 牌와 小陽

牌는 足太陰에 속하고 小陽은 手太陽에 속하여 

50) 金完熙, 崔達永, 없훌뼈辦證論治, 成輔社, 1990. 
pl59 

51) 許浚, 國譯東훨寶앓 1권, 없江出版社, 1994. 
p502 

52) 許浚, 東용훌寶鍵 內景篇, 大없文化社, 1990 
p524. “久뼈洞빠 屬於府經 木웹土而없 亦是陽빠 iU$ 
者陽中有積水也”

53) 丁影셨, 三陰三陽의 開聞樞에 대한 新知見, 大韓原
典醫史學會誌 16권 2호, 2003. p279 

54) 金完熙, 崔逢永, 上觸書, pl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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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 

능을 하여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F素問 • 太陰

陽明論}Gl에서는 “四股皆票氣於뿜而不得至經”이 

라 하였고 r素問 • 奇病論」56)에서는 “夫五味入口

藏於몹 牌몹之行其精氣”라 하여 牌가 收뤘精微뜰 

U及收, 輪送함으로써 전신애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 

을 함윤 알 수 있으니 이는 牌의 運化作用으로 

太陰의 開기능에 웅한다고 할 수 있다 小陽 또한 

몹애서 받아들인 4혔$을 다시 반아뜰여 淸j뽑을 

분별하여 淸氣는 牌의 連化로 연결되므로 太陽의 

開기능에 응한다고 할 수 있다. 

(2) 五行에서 牌와 小陽

牌는 土에 해당하고 小陽은 火에 해당하여 母

子關係에 있고 또한 火土同根적인 關係에 있다 

牌는 陰土에 해당하고 뽑는 陽土에 해당하는데 

엽의 陽土의 操함은 小陽의 陽火에 의한 것이다 

牌는 陰土, 몹는 陽土가 돼서 表養관계가 되며 小

陽은 陽火가 되어 陽土와 同根이 되므로 小陽은 

몹와 더불어 牌와 간접적인 表養관계플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牌몹의 操i흙에 대한 균형에서 

뽑의 操함은 小陽의 火에 힘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포 小陽을 治據함은 봅털 치료하는 법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고7) 

구치l 적으로 T素問 • 靈蘭秘典論d58)에서 끼、陽者 

’풍盛之官 化物出馬”이라 하였고 朴贊國}))은 ‘“化

物’의 가능은 실제로 淸園을 分別하여 分泌하는 

기능이며, 牌몹의 升淸降獨機能의 구체적 실현이 

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氣機의 升-降出入의 관점 

애서는 化物의 기능은 봅에서 蘭熟되어 通降되어 

진 수곡윤 받아들여 淸獨을 분별하여 淸氣는 上

升하여 牌의 運化로 연결되고 獨氣는 大陽으로 

下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牌病에 小陽의 

55) 뺀元植‘ 上獨書, pl 12 
56) 洪元植, H홉書 pl76 
57) 李正來, 上獨書 p490, 요약 
58) 洪元植. 上揚書 p34 
59) 朴贊國 _H~書 p!76 

10 

火플 i寫하여 化物의 기능윤 회복함으로써 牌의 

運化機能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牌는 뽑와 小陽의 升淸된 기운을 받아 運

化하므로 牌病에 몹와 더불어 小陽을 살펴 치료 

하는 것이다. 小陽病에서는 牌가 ;操하면 몹陰을 

부족하게 하고 몹 또한 操하게 만들어 小陽火도 

성하게 된다. 그라므로 牌陰을 滋潤하여 몹의 降

獨과 小陽의 化物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CD 牌病

r東醫寶錯J 「內景篇」 牌職門%)에서 i寫黃散은 

“일명 i寫牌散이라고도 한다. 牌에 熱이 있어서 입 

안이 헐고 냄새가 냐는 것을 치료한다. 치자 6g, 

곽향, 감초 각각 4g, 석고 3.2g, 방풍 2.4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꿀과 술에 버무린 

다음 약간 북아 불에 탈여 먹는다.”라 하였다 

앞에서 小陽의 陽火는 몹의 陽土와 同根이 되 

어 뿜의 爆는 小陽의 火로 기인하므로 小陽火의 

치료는 몹플 치료함과 通한다 하였고, 이는 牌

熱I)을 치료하는 鴻黃散에서 石寶로 i좁뽑熱하고 

植子로 淸心師之火하여 小陽火를 치료하는 것과 

통한다 할 수 있다 

@小陽病

r東醫寶鍵』 「內景篇」 大便門62)에는 j世證有五

라 하여 몹빠, 牌빠, 大陽뺀, 小陽빠, 大假빠이 나 

오는데 그중 小陽빠은 “小陽빠이란 오줍이 잘 나 

가지 않으면서 피고름이 섞인 대변을 누며 아랫 

배가 아픈 것인데 이때에는 혐藥i易을 쓴다”라 하 

여 陽써없)의 증상과 가장 유사하다. 

60) 許浚 上揚書 p354 
口i鷹口昊 橋子-錢半 養香tt草各-錢 石홉末八分 防
風六分 右페 作-貼 짧酒** 微妙 水뺀服” 

61) 許浚‘ 東뽑寶錯 雜病篇 卷之-∼四, 大成文化社,
1990. p389 

62) 許浚, 東뽑寶짧 內景篇, 大成文化社‘ 1990. 
p506. 小陽뻐者 패海而便職血 小題痛 宜 혐藥場 

6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도서 
출판 까지, 1990. p878에 보연 陽바이란 ‘’1 이질 
의 옛날 병영 건콧불이냐 고름같이 흐들흐들한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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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T素問 · 氣廠論」64)에 “賢移熱於牌 傳鳥虛

陽빡 것검;可治”라 하여 牌熱로 인해 陽빠이 생갇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牌에 熱이 생겨 牌

몹의 陰이 虛해져 몹도 操해지고 小陽의 火도 盛

해져 小陽의 化物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小陽빠에 쓰는 형藥傷65)은 다음과 같으니 

“형藥擾은 이질로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대변에 피곱이 섞여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피를 

잘 돌게 하면 저절로 곱이 나오던 것이 벚고 調

氣하면 저절로 뒤가 무직하던 것이 없어지는데 

이 약이 바로 그런 약이다. 백작약 8g, 황연, 황 

금, 당귀 각각 4g, 대황 2.8g, 목향, 빈랑, 계심, 감 

초 각각 2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울에 달여 먹는다.”라 하였다. 여기서 黃連, 黃흑, 

大黃의 藥으로 小陽火를 鴻하고 白형藥으로 敵陰

하여 牌陰을 滋潤하는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뼈와 1않빠의 關係

(1) 開聞樞에서 師와 勝llJ't

師는 手太陰에 속하고 勝跳은 足太陽에 속하며 

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 

능을 하여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朴贊國66)은 “師는 宣發關降을 주관하며 宣發은 

師氣가 상부와 외부로 宣布, 發散하는 기능활동이 

다. 關降은 R벼氣가 하부와 내부로 淸關, 通降하는 

기능활동으로 자연계의 淸氣를 받아들이고 이 淸

氣와 牌에서 온 律波을 하부로 보내 고루 쓰이게 

하며, 대사 후의 쓸모없는 水滅을 勝빠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였다. 특히 師의 宣發作用은 같은 

이 나오는 것이 창자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 2. 피가 섞여나오는 대변(血便)”라 하였 
다 

64) 洪元植, 上觸書, pl40 
65) 許浚, 上揚書. p531. “혐藥場 治 때?이海而便體血 
令行血則便l옳엽愈 調氣則後重엽除 此藥是也 白형藥 
二戰 黃連 條쪽 當歸尾 各一錢 大黃七分 木香 樓뼈 
桂心 it草 各五分 右뻐作一貼 水뺀服’ 

66) 朴贊國, 上揚書 pl70 

g훌R빠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太陰인 牌의 運化작용을 거친 收짧精微의 淸氣플 

받아 宣發하는 것으로 이는 太陰의 開의 기능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勝跳은 r素問 · 靈蘭

秘典論~67)에 “勝뼈者 洲都之官 律波藏馬 氣化則

能出옷”라 하였고 陰인 律減을 陽의 방면으로 氣

化하여 表로 行하게 하는 것은 太陽의 開의 기능 

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뼈는 水之t源이 되며 師金과 勝빠水는 각기 

上魚와 下魚에 위치한다. 上下의 氣機의 升降出入

의 관점에서 뼈와 勝llJ't의 關係와 治據에 대해 ~ 

東醫寶錯』 「內景篇」 小便門, 經閒宜뱉8)에서 언급 

된 것이 있다. 

“오줍이 나오지 않는 것은 氣와 血이 虛하기 

때문이다 實熱과 病氣가 있어서 오줌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담하게 하여 氣를 끌어올려야한다. 

氣가 올라오면 불은 저절로 내려간다. 그것은 氣

가 물을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氣가 虛한 데 

는 인삼, 백출, 승마를 쓰고 血이 虛한데는 四物

擾을 쓴다. 級이 섬하면 먼저 二陳擾을 먹은 다음 

此해야한다. 實熱이 있으면 반드시 八표散을 써서 

오줌을 잘 나가게 해야한다.” 

라 하였고 이어서 

“어떤 환자가 오줌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빠演가 ‘이것 

은 淡이 몰려서 생긴 병이다. 病은 뼈에 몰려있 

다. 뼈는 上魚에 속하고 勝뼈은 下魚에 속한다. 

그러므로 上魚가 막히변 下魚도 막힌다. 그것은 

연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에 

있는 구멍이 열려야 아랫구멍으로 물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二陳陽을 먼저 먹여서 몹시 I!±하 

게 하였다 그러자 병이 곧 나았다.”라 하였다. 

67) 洪元植, 上揚書 p34 
68) 許浚, 上揚書‘ p465 ‘ 466. ’‘小便不通 屬氣虛血虛
有實熱有複氣閒塞皆효此之 以提其氣 氣升則水엄降 
蓋氣承在其*也 氣虛用흉끼E升麻 血虛用四物 級氣多
二陳 皆先服後探맘之 實熱當利之 用八正散 -A 病
小便不通 諸藥無效 m찢日 t바흥짧病也 積짧在lli1i n힘 
없」=熊 而勝JJft薦下뚫 」=뚫뼈 Qlj 下魚塞 此如뼈水之 

짧 必上$$通而後 下嚴之水出뭘 乃以二陳揚 先欲 * 
此之病如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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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면 麻와 勝脫은 上下로 뚫여있는 管

의 양 끝단 上部와 下部에 위치하여 上下가 잘 

統通되기 위해서는 어느 -端이 막혀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로 비유뜰 하고 있다 이는 師와 勝麻의 

氣機의 升降出入의 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뼈病에 勝뼈水를 淸利하여 分利淸

獨하고 降獨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勝脫病에는 뼈 

氣플 淸하여 뾰法을 薦하여 llifl의 효發, 關降 기능 

을 회복시켜 치료하는 것이다 

(2) 五行에서 뼈와 勝!ll't

朋i는 金에 해당하고 勝脫은 水에 해당하여 母

子關係에 있으니 師金이 病이 되변 水룹 生하여 

勝빠이 有利하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뼈病 

에는 勝빠의 水플 淸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다,69l 또한 뼈가 火熱에 의해 元進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 뼈의 火熱을 淸하여 스스로 

水의 化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70)_ 그러므로 

師病에 g혔!ll't의 水를 利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뼈의 원인을 치료하여 勝跳의 水도 따라서 스스 

로 淸利하도콕 한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CD 뼈病 

『東醫寶짧』 「뼈l훌門」 師病治法71)에 보면 i寫白

散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일명 i옳8퍼散이라고도 하는데 師가 實한 것을 

치료한다. 상백피, 지골피 각각 8g, #草 4g.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그러고 지모, 패모, 도라지, 산치자, 맥문동, 생지 

69) 李正來, 上根書 p494 
70) 十二바활 중에 -陽이 위에 있고 五陰이 아래에 있 
는 刺화가 六陰으호 왼 坤환로 變'{~하는 모습을 四時
로 取象한다면 7)-을에 나머지 陽氣가 收降되어 겨울 
의 i홉藏의 단계로 념어가야 동}는데 가을에 火熱이 熾
盛하여서는 收降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겨울의 i흉藏으후 向하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하겠다 

71) 許浚 上獨書‘ p361. ‘’浪白散 -名 鴻뼈散 治뼈實 

흉白皮 地骨皮 各二鏡 it草-짧 右1'1)作-貼 水뺀服 
或加 知母 貝母 苦퍼 樞子 찢門q.. 生地黃 亦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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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넣어서 쓰는 것도 좋다.” 

이중 옳白皮는 鴻뼈平P밟, 利水消睡의 효능이 

있어 R힘熱로 인한 隊n밟을 치료하는데 多用한다η) 

고 하였으니 뼈病에 淸利勝麻水하여 i횡熱, 降獨하 

는 한 방법을 알 수 있다. 

@勝!ll't病

勝)J)'t積熱을 治續하는 대표방인 五잠散73)에 대 

한 r醫方集解J의 條文을 살펴보면, 

• 諸源의 題滿과 水欲과 水睡과 구역과 설 

사와 水寒함이 뼈를 射하여 혹은 P해하고 或은 -­
함과 中暑하여 번갈하고 신열하고 두통하며 방광 

의 積熱로 변비하면서 갈증이 있고 않옮Lit!:鴻하며 

담음과 i흙痛으로 身痛하고 身重함을 통치한다. ---

”74) 

라 하여 上뚫 뼈의 증상인 水寒射llifl 或P밟或상; 

에도 쓴다 하였고, 

• 陳來章은 말하기를 秘를 치료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뼈가 爆하여 化氣가 능하 

지 못하므로 복령, 저령, 택사의 납淡함을 이용하 

여 師를 뺀함으로서 降氣하는 것을 말함이며 --­

중략 … 즉 위로는 갈증을 멈추게 하고 가운데로 
는 淑을 제거하며 아래로는 %熱을 i寫한다고 하 

였다 ’’’ ’’7 

라 하여 뼈가 操하여 氣化가 불능하므로 俠뺨, 

짧잠‘, 澤鴻의 #淡함을 이용하여 師를 빠함으로서 

降氣함이 나타나 있으며, 

• 오령산을 이용하여 小水를 이롭게 하면 

i흙熱이 아래로 사라져서 진액이 회복되어 갈증이 

72) 康秉秀 외, 本草學, 永林社, 1991. p484 
73) 표해魔, 뺨方集解 重校版, -中社 p228의 처방구 

성은 %진, "{;.~홈, 白끼t. 澤鴻, 桂(肉桂 또는 桂技)
다 

74) 표씨魔, 上揚書 p228. ” ,, 通治 諸海題滿 水欲

水睡 n잃道itl!:i鳥 水寒射뼈 或P밟或섰 中暑煩}홉 身熱頭

痛 勝)J)'t積熱 便秘而j홉 파옮LI!±鴻 '!Jl:iki흙[lg 身痛身重

75) 任씨魔, 上揚書 p229. “ • 陳來章日 治秘之道有

三 一日 뼈操不能化氣 故用二션澤i옳之it淡 以i世뼈而 
降氣 ·‘ 중략 • 使水道通利 則上可以止漫 中可以去
i뭘下可以뻐뻐熱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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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는 것이다. 이것 또한 內經의 通因通用의 뜻 

이다. …’깨) 

라 하여 內經η)의 通因通用의 방법을 이용하 

여 下魚인 勝)J)'t으로 滿熱을 통하게 하여 上魚인 

師플 치료할 수 있는 원리와 또한 勝뼈積熱로 인 

한 勝빠病에 淸麻氣하는 한 방법을 알 수 있다. 

7. 뽑과 三함의 |쐐係 

(1) 開聞樞에서 賢과 三崔

賢은 足少陰에 속하고 三魚는 手少陽에 속하여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 

능을 하여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白上龍78)은 “뽑은 陽氣를 }疑縮한 陰精을 i替藏

함으로써 인체 陰陽 二氣의 盛哀와 五屬의 彈弱

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生植力을 발휘할 

수 있는 生氣의 源果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체 

陰陽 =氣의 盛哀는 뽑의 虛實과 밀접한 관련이 

었다.”고 하여 뽑은 水火의 盛豪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水火의 心뽑上下로의 소통과 관련이 있 

으므로 賢이 少陰의 樞기능과 應함을 알 수 있다. 

또 T素問 • 遊調論』79)에 “賢者水職 主律滾”이라 

하였고 r素問 • 靈蘭秘典論』80)에 “三魚者 決濟之

官 水道出寫”이라 하였으니 賢의 水인 律滅은 上

中下 三崔의 水道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三崔火

의 彈弱으로 水道가 조절되므로 이것은 少陽의 

樞의 기능과 通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五行에서 賢과 三魚

賢에서도 左賢은 水에 속하고 右賢인 命門81)

76) 任,폐魔, 上根實 p229. “ --- 用五션利jt,:tj、水 則演

熱下消 律復而浪止용 亦內輕通因通用之意‘ --- ” 

77) r素問 • 至훌要大論』 
78) 白t龍, 屬뼈와 身形의 兵機 및 病뾰에 대한 比較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3권 2호, 2000. p34 

79) 洪元植, 上揚書 pl27 
80) 洪元植, 上獨書 p34 
81) 「훨學入門- 「鷹뼈敵」 에서 ”命門은 아래로는 右뽑 
에 寄하여, 실과 같은 졸은 굴곡을 이루며, 뽑lift과 

g훌J!Jlf.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은 火에 속하여 三뚫火의 根源이 된다, 만약 賢水

가 부족하여 三魚火가 盛하여진다면 三뚫火를 鴻

하여 水플 補하여야할 것이뼈2J. 또한 三崔病에 

三魚의 火가 實하다면 火를 鴻하고 賢水를 補할 

것이며 三崔火가 不足하다변 그 근원인 命門火를 

補해야할 것이다. 

「五職穿뿔論」 조문 중에 右賢 命門이 나오므 

로 左賢의 의미에서만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左賢은 水職으로써 律波을 主하므로 賢의 水인 

律波은 三뚫의 水道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그러 

므로 三뚫火가 盛하거나 弱함으로 水道에 이상이 

생기면 賢水 또한 발휘되지 못하므로 賢病에 三

魚를 通調水道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옳의 水道를 

통해 발휘될 賢水가 부족하다면 三願火가 元盛하 

게 되므로 三魚病에 補賢해야 하는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賢病

예를 들어 賢虛水끊83)의 증상은 뽑陽의 虛哀

로 인해 勝빠의 氣化가 不利하게 되고 牌陽에 의 

한 水滅의 運化가 失調되어 水浪이 Jlll빼로 넙쳐 

나 全身이 浮睡하게 되며 水氣가 師로 J:遊하여 

橫欲이 師를 침범하게 된다. 이 경우 흉武樓84)으 

로 溫賢利水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白따, 흙零은 

中魚에서 健牌行水하고 上魚와 下魚에서 導水下

行하여 三集의 水道를 調和시킨다고 할 수 있다 

廣陽 사이를 透過하여, 위로는 心包가 되어 莫을 觸

하여 기름 덩어리가 퍼져 있는 곳요로 心陽과 橫으 
로 연결되어 있다 左뽑과 짝이 되어 훌精을 저장하 
므로‘ 男女의 陰陽이 이로써 분별된다 相火의 鷹으 
로 元氣가 매여 있고, 훗病生死가 의존하는 콧이다” 
(命門下寄뽑右 而絲系曲透빠廣之間 上馬心包 而뼈體 
橫連8읍漫之外 配左뽑以藏률精 男女陰陽收分 相君火
以聚元氣 흉病生死是賴)라 하였다 위와 명문의 관 
계는 γ뽑學入門t의 「五鷹穿훌論」 에만 나와 있으므 
로 「뽑學入門. 에 근거하여 논거를 삼는다‘ 

82) 李正來, 上揚書. p497 
83) 金完熙, 崔達永, t獨書 p300. 301 
84) 許浚, 東醫寶짧 雜病篇 卷之一∼며, 大成文化社,

1990. p261에 훌武陽은 俠양, 혐藥, 附子‘t밍 各三鏡
白끼C二錢 훌五片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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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짧쩔原典쩔會誌 V이. 17-2 

@三崔病

三崔病은 上崔와 中魚와 下魚의 뱅이 있는데 

下뚫病의 경우를 듭어 살펴보면, 하초의 증상은 

방광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T景몸全書J85)86)의 六

味地黃1L에 대한 方解플 살펴보면 “ ‘·· 賢水嚴揚

으로 인한 小便#閒, 頭팀Q玄훌 體腦埈軟 및 陰虛

發熱, 엽’규짧ff. 懶1쭈擾弱, 精神彼困, 失血, 失흡, 

水가 념쳐 맘이 되고 병이 睡眼이 되는 것을 치 

료하는데 이것은 빠水制火시키는 약이다. - ”라 

하였고 그 중 “賢水鷹揚으로 인한 小便#閒를 治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小便뺑閒의 下뚫病에 補

賢水하는 것이므로 三뚫病에 補賢하는 방법과 일 

치한다고 할수 있다 

8. 멈와 命|”l의 !쐐係 

(1) 開聞樞에서 몹와 命門

心包는 命門이고 其經은 手廠陰이라 하였으 

며87) 命門은 三集相火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命門은 手廠陰애 속하고 몹는 足陽明에 속하여 

廠陰은 陰에서의 聞과 陽明은 陽에서의 聞의 기 

능윤 하여 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陰이 내부로 

용축되었다가 그 웅축된 힘에 의해 陽으로 발휘 

하는 廠陰의 象에서 命門火는 陽으로 발휘되는 

根本的인 火라고 할 수 있다. 命門火와 뿜가 律浪

으로 相通한다함은 이 발휘된 陽이 결국 陰으로 

변화하여 수렴되는 것처럼 陽明에서 律滾으로 다 

시 수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五行에서 몹와 命門

r素問 • 太陰陽明論J88)에 보면 “牌病 不能鳥뿜 

85) 張介흉, 景몸全書 下卷, 大成文化ffd:. 1988 
p487 ‘ 488. “ … 治뽑水薦煩 小便#*閒 頭目뾰훌 體
뼈얘軟 陰虛發熱 엄f千~ff 1뿔l쭈獲弱 精神據困 失血
失륨 水.12없짧 病篇睡眼 !ti:水制火之빼ili .. 

86) 張介쫓‘ 國譯 景옮全書 四**‘ -中社. 1993. 
pl85 

87) 李뼈, 土觸書 p362. “心包則命門 其經手廠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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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其律波”이라 하였으니 牌土가 약해지면 몹도 

또한 ~~응 行할 수 없다. “볍與命門相通律波 몹 

虛宜大補右賢”이란 바로 命門火를 북돋아 牌土릎 

生함으로써 몹의 i車波을 行하게 하는 것이다. 다 

른 측면에서 보면 몹의 기능이 약해지면 寒i뭘이 

많이 생기게 되니 陽明從乎中89)하는 治法90)을 따 

라 太陰의 寒i흙病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寒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되는 命門火륜 북돋 

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命門火릎 북돋아 牌뽑의 寒i혈을 제거하여 律滅

을 行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八味九을 뜰 수 

있다. r景돕全書』91)에는 八味九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나온다. 

“命門火가 흉하여 土플 生할 수 없어 牌뽑가 

虛寒해져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적고 大便

이 實하지 않으며 또는 下元이 $하고 簡題이 *홍 

痛하는 것을 治續한다. 王太傑이 말한 火의 源을 

도와서 陰했룹 제거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 

이다. 즉 六味地黃九애 肉桂, 製附子 각 1兩을 가 

한 것이다.” 

여기에 火의 근원을 북돋아 陰혔룹 치료한다는 

것이 寒i뿔을 제거하는 것이며 命門火릎 북돋아 

牌土플 生하면 몹의 律波도 다시 行하여 짖 수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滅뼈相通關係는 r醫學入門」과 r東醫寶鍵」어l 

88) 洪元植. t揚書 pll2 
89) 「素問, 天元紀大論/素問, 六微답*論- r素問 • 至훌 
要大論 어l 언급된 標本中氣이론에 근거한다 

90) 李正來, 上獨書, p501 
91) 張介쫓, 景옮全書 下卷, 大成文化社, 1988. 

p488. “治 命門火흉 不能生土 以治牌몹虛寒 欲食少
思 大便不實 或下元冷뺑 隔g흉쩔痛等證 王太傑日 益
火之源 以消陰했 ~n此篇也 gn 前六味地黃거Jm1처桂製 
附子各-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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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熾穿醫論」 이라 하여 기술되었으며 r醫學入

門」에 언급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에 와서 李표來는 각 職服의 五行속성과 易의 관 

점에서 職뼈相通關係를 서술하였으며 중국에서는 

觸病과 冠iu얘혐의 치료에 藏뼈相通關係를 웅용하 

여 치료한 치험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형상 

의학회의 지산도표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빼훌R빠關係에서 흔히 알려진 表養關係 뿐 아니라 

相通關係에 의해서 職服關係理論이 더욱 폭넓어 

짖 수 있으며 두 관계의 특정을 살펴보면 表養관 

계는 공간적으로 인체의 전면, 측면, 후변의 측정 

부위를 공유하면서 겉과 속이 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相通관계의 축이 되는 開聞樞관계는 陰과 

陽 각각 氣의 出과 入 그리고 出入의 조절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기능활동과 陰陽 氣의 上下 升

降 및 조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활동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表養관계는 공간적으 

로 인체의 특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表와 

養가 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 

을 것이며, 相通관계는 開聞樞에 따른 氣機의 변 

화라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8옳R빠相通關係를 요약하면 手經와 足經은 인체 

의 上下로 氣의 升降의 통로가 되며 개합추는 氣

의 出入의 기전이 되므로 相通관계는 氣機의 升

降出入이 上下를 통로로 陰氣와 陽氣가 각각 出

과 入 및 出入의 조절이라는 同一한 기전으로 작 

용하는 職뼈間의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는 『東醫寶錯」의 “職뼈相關 內經日 五뼈不平 六

뼈閒塞之所生也”라는 말에 담긴 含意와 부합된다 

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五熾穿擊論」 에서 보 

면 心과 觸에서는 溫觸하여 f양數을 해소하여 觸

을 소통시키며, )}f과 大陽에서는 대장의 소통으로 

府病을 치료하며, 牌와 小陽에서는 小陽火를 사하 

여 소장의 化物기능을 회복시키며, 뼈와 勝빠에서 

는 上魚에 위치한 師가 下魚 體)J)'t와 水之h源의 

관계가 되어 上下의 統通으로 뼈와 體跳의 기능 

이 회복되고, 賢과 三뚫에서는 三魚火를 조절하여 

水道플 소통시킴으로써 水職인 뽑을 치료하며, 몹 

R훌)!i(f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와 命門은 塞因塞用의 원리로 命門火플 도와 몹 

의 律滾을行하게 한다. 

그리고 相通하는 각 장부간의 生理, 病理는 五

行의 相生과 相成의 관계로도 드러나므로 開聞樞

와 五行의 관계와 械象學的인 이해플 통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心은 手少陰에 속하고 心主神明하며 觸은 

足少陽에 속하고 觸主決斷하여, 少陰은 陰

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능으 

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心

은 火이고 觸은 木이기 때문에 이는 그 母

子관계로 相通하고 있다, 相通관계의 원리 

를 통해 'L•病 ’「iE↑매에는 溫觸하므로 心觸虛

·|£이라 하여 溫觸傷을 쓸 수 있고 觸病 懶

狂에는 補心하므로 養血淸心揚을 웅용할 

수있다. 

2. 府은 足廠陰에 속하고 府主統빠 및 藏血하 

며 大陽은 手陽明에 속하고 傳導之官으로 

傳化體뼈하여, 廠陰은 陰에서의 聞과 陽明

은 陽에서의 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 

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府은 木이고 大陽은 

金이기 때문에 이는 木과 金이 生成의 始

終이 되어 相成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府病에는 統通大陽하므로 )ff實에 사용하는 

鴻좁갯L이나 洗)ff散과 )ff熱에 사용하는 架

胡欲子에서 g훌冊相通關係의 원리를 살펴 

볼 수 있으며, i世鴻나 便秘의 大陽病에 平

)ff經하는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3. 牌는 足太陰에 속하고 牌主連化하며 小陽은 

手太陽에 속하여 小陽은 分別淸獨하여 化物

을 出하여, 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

에서의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 

상의 관계에서 牌는 土이고 小陽은 火이기 

때문에 이는 土와 火가 母子관계이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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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火土同根적인 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그러므로 小陽을 치료할 때는 몹틀 치료하 

는 방법과도 통한다 牌病에 鴻小陽火하는 

원리는 i형黃散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小

陽病에 潤牌土하는 방법은 小腦빠에 사용하 

는 형藥擾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4. 뼈는 手太陰에 속하고 師主宣發 및 關降하 

며 뼈는 水之h源이 되어 上魚에 위치한 

다. 勝)JJ't은 足太陽에 속하고 勝)JJ't은 律la:

을 저장하여 氣化시키고 下뚫에 위치한다, 

뼈와 勝빠은 비유컨대 上下로 뚫여있는 管

의 양 끔만 상부와 하부에 위치하여 上下

가 잘 統通되기 위해서는 어느 -端이 막 

혀있어서는 안되는 관계로 이에 따라 師病

에 g흉빠水를 淸利하여 分利淸獨하고 降獨

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勝跳病에는 R퍼氣플 

淸하여 맘法을 暴하여 뼈의 宣發, 關降기 

능을 회복시켜 치료하는 것이다. 뼈病에 

쓰는 i寫白散과 體빠病에 쓰는 五잠散에서 

이러한 원리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太

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능으로 相通하며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 

서 師는 金이고 勝빠은 水이기 때문에 이 

는 그 母子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5. 賢은 足少陰에 속하고 賢은 水職으로 律波

을 주관하며 三集는 手少陽에 속하고 三뚫 

火로써 水道를 조절하므로 賢水와 三傳火

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 

의 樞의 기능으로 相通하며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뽑은 水이고 三魚도 火이므로 이 

는 그 水火의 相成관계로써 조화되며 相通

한다. 賢病에 調和三魚하는 원리는 훌武傷 

애도 포함되어 있으며 三魚病에 補뽑하는 

원리는 六味地黃1L으로도 얄 수 있다 

6. 命門은 手厭陰에 속하고 몹는 足陽明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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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命門火는 牌몹土의 근원이 되며 廠陰

은 陰에서의 聞과 陽明은 陽에서의 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 

서 뿜는 土이고 命門은 火이기 때문에 이 

는 그 母子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몹虛 

에 大補右賢하는 원리는 八味九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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